
2019년 9월 부산은 지금 부산을 걷다④-감천문화마을

1950년대 태극도 신도들과 6굛25 전쟁 피란민

들이 하나둘 모여 살면서 생긴 마을로, 지금

도 태극도의 본부가 있다. 그동안 태극도마을

이라는 이름의 낙후된 동네로 알려졌으나 릫보

존과 재생릮을 바탕으로 진행된 도시재생의 일

환으로 부산지역의 예술가와 주민들이 합심해

담장이나 건물 벽에 벽화 등을 그리는 릫마을미

술 프로젝트릮가 진행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

지로 자리잡았다. 201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의

공무원들이 도시재생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

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5회에 걸쳐

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관계자, 외신 기자 등

500여 명이 다녀갔다.

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현재를 종합하면 대

략적이나마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. 70

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을 몇 줄로

요약하는 건 분명 무리지만, 이 짧은 서술 속

에는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현재, 미래가 압

축되어 있다.

시간이 퇴적된 가장 릫힙릮한 여행지

부산으로 여행 온 이들에게 부산에서 가장

릫힙릮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

감천문화마을이라고 대답한다. 실제로 마을에

가보면 이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

알 수 있다. 한국사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

많다고 느껴질 정도다. 좁은 골목길에 낮게 울

려 퍼지는 다양한 언어는 이곳이 대한민국 부

산만의 마을이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.

무거운 배낭을 메고 골목길을 순례하는 여행

자들이 감천항 앞바다의 사리 물때처럼 좁은

골목을 넘실거리며 출렁인다. 감천문화마을을

걷는다는 건 부산에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

가늘지만 단단한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과 마

찬가지다.

감천문화마을은 마을 중앙도로를 중심으로

수많은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있

다. 하나의 골목이 하나의 역사다. 골목마다

마을의 결들이 하나씩 담겨 있다. 그 중 하나

가 릫별 보러 가는 계단릮이다. 무거운 짐을 지고

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보면 현기

증으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지어진 이름이

다. 어려웠던 시절의 아픔이 계단 이름에 남아

있다. 계단이 148개라 148계단으로도 불린다.

집 프로젝트 투어굛방문 스탬프는 걸으면서

즐기는 프로그램이다. 사진갤러리, 어둠의 집,

하늘마루, 북 카페, 평화의 집, 빛의 집, 아트

숍, 커뮤니티센터 감내어울터, 작은박물관 9곳

을 찾아 스탬프를 찍으면 완성된다. 9곳을 다

방문하려면 대략 두 시간 정도 걸린다. 가파른

경사로와 골목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마을의

구조 때문에 더러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. 감

천문화마을 마니아들은 릲길을 잃어봐야 감천문

화마을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릳고 말한다.

길을 잃은 후 비로소 만나는 속살

길을 잃은 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깊은 울

림이 이곳에 있다. 가난과 억압에 쫓겨난 사람

들이 피워 올린 삶의 의지를, 그 단단한 강철

의 꽃을.

문득 이솝 우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. 릲여

기가 로도스다. 여기서 뛰어굩릳

삶의 벼랑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만든 강

철의 꽃, 가을에는 한번쯤 이 작은 마을을 느

리게 걸어볼 것.

글굛김영주 사진굛권성훈

감천문화마을의 명물인 설치예술작품 어린왕자와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긴

줄을 이루고 있다.

감천문화마을의 집과 집을 잇는 계단. 감천문화마을의 중앙도로.

감천문화마을 전경.

감천문화마을을 걸으며

막 시작된 가을의 햇살과 바람에

묵은 짐들을 털어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.

마을이 품고 있는

지극한 힘이 있는 까닭이다.


